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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염·천식, 그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선언!
애너하임 <십자당 건재 한의원>

한국 전주에 있는 모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 중인 K 모 

씨(여, 60)는 비염 때문에 콧물이계속 흘러 일과 중에도 

마스크를 착용하며 생활해야만 했다. 더구나 교장이란 

직책 때문에 대외 활동도 적지 않았던 지라 사람 만나

는 것이 부담스러워 결국 퇴직까지 염두에 두어야만 하

는 지경이었다.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먼 땅 미국에 

있는 <십자당 건재 한의원>이 비염 치료로 유명하다

는 말을 듣고 전화와 SNS등을 통해 <십자당 건재 한의

원>의 윤 원장과 만났다. K 모 씨는 자신의 증상을 설명

하고 윤 원장으로부터 비염 치료약을 송부 받아 복용한 

후 비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. 

■ 다양한 비염 증상…단 1회 치료로 호전

윤 원장에 따르면 비염은 하나의 병명이지만 그 원인

과 증상을 각양각색이다. 증상은 대부분 콧물, 코막힘, 

천식, 재채기, 가려움증 등이지만 그 원인은 알레르기성, 

혈관운동성, 만성 비후성 비염 등 여러 가지이다. 

알레르기성 비염은 특히 꽃가루 등이 원인이 되어 봄

철에 심해지고, 혈관운동성 비염은 뜨겁거나 맵거나 짠 

음식을 먹을 때, 술을 마실 때, 담배 연기·향수 향을 맡

았을 때, 갑자기 춥거나 더운 곳에 갔을 때 코의 신경

세포 등이 민감하게 반응, 콧속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

확장돼 생긴다. 만성 비후성 비염은 코점막이 항상 부

어 있고 염증이 있는 상태로 콧구멍을 둘로 나누는 뼈

(비중격)가 휘어져 있는 비중격만곡증 탓에 생길 수도 

있다.

■ 환자 특성에 따른 치료로 완전한 

치료

윤 원장은“어떤 형태의 비염이든

지 만성화가 되면 코가 자주 막혀 

늘 머리가 무겁고 후각장애와 두통 

등의 증상이 동반되기 쉽다.”며“한

방에서 비염 치료는 겉으로 나타난 

증상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내

부 장기의 원인을 더 중요하게 여기

고 있다.”고 설명했다. 증상의 개선

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병의 근본 치료를 목적으로 한

다는 것이다.

그런 까닭에 같은 증상의 비염일지라도 개인의 특성에 

따라 치료의 방법을 조금씩 달리 적용해 완전한 치료에 

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.

윤 원장의 비염 치료는 침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한

다. 침 치료는 치료 초기에 한해 1-3회 약물 치료와 병

행하고 이후는 윤 원장이 오랜 임상 경험과 한의학적 이

론을 바탕으로 개발한 약물로 치료한다. 우리가 흔히 말

하는 비방(秘方)인 셈이다. 약물 치료는 증상의 정도에 

따라 15-30일 정도 진행된다.

■ 조리, 제빵, 미용, 운전 등 직업적 원인 비염도 

직업적 특성 때문에 비염으로 고생하고 있던 사람들

도 윤 원장의 비염 치료를 받고 고통에서 벗어난 경우

도 적지 않다. 실제로 세리토스에 

있는 한 미용실의 원장은 <십자

당 건재 한의원>에서 처방한 단 

두 재의 약을 복용하고 비염에서 

완전히 해방되기도 했다. 또 LA에 

있는 한 택시 업체에서 근무하고 

있는 오 모 씨는 매일 매연 속에서 

생활하면서 심한 비염과 천식으로 

고생을 하다 윤 원장의 비염 치료

를 통해 새 삶을 얻기도 했다.   

윤 원장은 또“특히 알레르기성 비염은 많은 경우 천식

을 동반한다.”며“봄철만 되면 콧물과 천식, 재채기를 달

고 사는 사람들에게 겨울은 치료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

므로 치료할 때를 놓치지 말 것”을 당부했다. 또“감기, 

알레르기 등으로 인한 천식도 비염과 마찬가지로 근본 

치료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면 건강하

게 생활할 수 있다.”고 덧붙였다. 

<십자당 건재 한의원>은 애너하임 링컨과 데일 길이 

만나는 곳에 있으며 첫 검진은 무료이다.

메디케어 한미메디칼그룹 HMO, 오바마케어, 헬스넷 

HMO, PPO 등 각종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.

▶ 문의: (714) 827-5578

▶ 주소: 2795 W. Lincoln Ave. #P, Anaheim, CA 92801

 

20대 한인 여성, 에미상 받았다

버뱅크에 있는‘월트 디즈니 스튜

디오’에서 애니메이션 관련 페인팅 

업무를 맡고 있는 20대의 한인 여성 

미셀 박(27, 한국명 박혜정, 사진) 씨

가 지난 27일 파사데나 시빅 오디토

리움(300E Green St., Pasadena, CA 

91101)에서 열린‘제45회 데이터임 에

미상(45th Daytime Emmy Awards) 

수상했다. 

이 상은 미국 텔레비전 과학기술 아

카데미(The Academy of Television 

Arts & Sciences)의 주최

로 미국의 텔레비전 드

라마를 비롯 텔레비전

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

에 주어지는 상이다. 방

송계의 아카데미상으로 

불릴만큼 위상이 높다. 

에미상은 전년도에 방

영된 미국의 TV프로를 

대상으로 우수한 작품과 그 외의 실

적에 대해서 시상하는 프라임타임 에

미상을 비롯해 프로그

램의 스태프나 배우를 

후보로 하는‘데이타임 

에미상’,‘스포츠 에미

상’,‘국제 에미상’,‘기

술 & 공학 에미상’ 등

으로 이루어져 있다.

명문 California Institute 

of the Arts(CalArts)에서 

애니메이션을 전공한 박 씨는 2013년 

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에 입사, 2015년

부터 디즈니 XD 채널(애니메이션)에

서 방영하고 있는‘프린세스 스타의 

모험일기 시즌 3(Star vs. the Forces 

of Evil)’의 배경 페인팅 작업과 디자

인을 담당하고 있다. 현재 플로리다에 

거주하며 자택 근무로 애니메이션 작

업을 하고 있다. 

박 씨는“어릴 때부터 그림그리기를 

좋아했다.”며“지금보다 더 나은 페인

터가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.”

고 수상소감을 전했다.


